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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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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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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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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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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와 분수

동양인은 폭포를 사랑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이란 상투어가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물 줄기를 사랑한다.  으레 폭포수 밑 깊은 못 속에는 
용이 살며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  폭포수에는 동양인의 마음 속에 흐르는 원시적인 
환각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 

서구인들은 분수를 사랑한다.  지하로부터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오르는 분수, 
로마에 가든 파리에 가든 런던에 가든, 어느 도시에나 분수의 물줄기를 볼 수 있다. 
분수에는 으레 조각이 있고 그 곁에는 콩코르드와 같은 시원한 광장이 있다.  그 광장에는 
비둘기 떼가 날고 젊은 애인들의 속삭임이 있다.  분수에는 서양인의 마음 속에 흐르는 
원초적인 꿈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 

폭포수와 분수는 동양과 서양의 각기 다른 두 문화의 원천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대체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자.  무엇보다도 폭포수는 자연이 만든 
물줄기이며, 분수는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물줄기이다.  그래서 폭포수는 심산유곡에 
들어가야 볼 수 있고, 거꾸로 분수는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에 가야 구경할 수가 있다. 
하나는 숨어 있고,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폭포수는 자연의 물이요, 분수는 도시의 
물, 문명의 물인 것이다. 

장소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물줄기가 정반대이다.  폭포수도 분수도 그 물줄기는 
시원하다.  힘차고 우렁차다.  소리도 그러고 물보라도 그렇다.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자. 

폭포수의 물줄기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낙하한다.  만유인력, 그 중력의 거대한 
자연의 힘 그대로 폭포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물이다.
 

물의 본성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대지를 
향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아주 작은 도랑물이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나 모든 물의 
그 움직임에는 다를 것이 없다.  폭포수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거센 폭포라 해도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떨어지는 중력에의 순응이다.  폭포수는 우리에게 물의 
천성을 최대한으로 표현해 준다. 

그러나 분수는 그렇지가 않다.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들이다.  화산이 불을 뿜듯이, 혹은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땅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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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째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 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의 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운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겨난다. 

그들이 말하는 창조의 힘이란 것도, 문명의 질서란 것도,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이란 
것도 실은 저 광장에서 내뿜고 있는 분수의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  중력을 거부하는 
힘의 동력,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 분수의 운동은 곧 멈추고 만다.  끝없이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그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을 향해 용솟음칠 수 있다.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

어령 <바람이 불어오는 곳> (1965)

*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날듯이 곧게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이르는 말로 이태백의 시에서 인용한 것임 

– 폭포와 분수의 특징을 통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이 글의 전체적인 어조와 언어적 표현은 어떠한가?

– 이 글의 구성적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 이 글을 비판적으로 논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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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봄은 고양이로다

5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香氣)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生氣)가 뛰놀아라.

이장희 <금성> 3호 (1924) 

– 이 시에 사용된 주된 심상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이 시의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이 시에서 봄의 특징을 고양이와 연관 지어 어떻게 형상화 하였는지 생각해보자.

– 이 시의 구성적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